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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각석등은고려말부터무덤앞에세우는장명등(㨦⫵➍)으로도나타난다.

불교 사원, 즉 불전 앞에 보이던 석등이 점차 무덤에 이르기까지 그 외연이 넓어진

것이다. 물론 통일신라 말기부터 고려 초까지 승려의 묘소인 부도(ⷱ ⛑) 앞에 석등이

나타나는 예가 있지만, 불교 사원을 벗어나 왕실의 무덤에까지 나타난 예는 고려

말부터이다. 이후 왕조가 바뀐 조선에 이르면 왕릉은 물론 귀인이나 일반 사대부들의

묘소에까지 석등을 세우는 일이 일반화된다.   

고려시대 대표적인 장명등의 예로는 공민왕릉 석등과 고려 왕실의 무덤으로 추정

되는 개성 만수산 기슭의 일곱 기(基) 무덤(북한에서는 이를‘7능떼’라고 함) 앞의

석등, 그리고 고려 태조 왕건의 무덤인 현릉(䎷⦩)의 석등 따위를 꼽을 수 있다.

공민왕릉 석등과 7능떼 석등은 같은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현릉의 경우는

다르다. 현릉은 고려 왕릉 가운데 그 시기가 가장 이르니까 당연히 공민왕릉이나

다른 왕릉보다 앞서겠지만, 능 앞의 석등만큼은 한참 뒤지는 것으로 보여 조선후기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943년 고려 태조가 죽자 그 해에 현릉을 쌓게 되는데, 처음

만들어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국가에 변란이 있거나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태조의 재궁(㪏宮;임금∙왕대비∙왕비∙왕세자들의 유해(㡢䎃)를 모시던 관)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복장(ⵠ㨟)하기를 여러 번 되풀이하였다. 1010년과 1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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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란의 2차, 3차 침입 때는 북한산 향림사(䎓⧍⻗)로 옮겼다가 다시 현릉에 안치하였고, 1232년 몽고군의 침략 때는 강화도로 이장

하였다가 44년 만에 또다시 현릉에 묻은 바 있다. 그때마다 왕릉은 크고 작은 보수가 이루어졌으며, 석등 또한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석등은 후대에 보수할 당시의 양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공민왕릉은 왕비 노국공주의 무덤인 정릉(㮅⦩)과 공민왕 본인의 무덤 현릉(䎪⦩)을 합쳐 일반적으로 공민왕릉이라고 부른다. 이 능은

우리나라 능제(�㰆)의 변천사뿐만 아니라 지금 다루고 있는 석등제(〶➍㰆)의 변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석등

2기가 있는데, 공민왕 무덤인 현릉 앞 석등을 살펴보면 높이 262cm에 지대석부터 지붕돌까지 모두 사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사석의

경우 하나의 돌을‘ㄷ’자 형으로 다듬어 엎어놓은 것 같으며, 터널처럼 앞뒤로만 뚫린 화창(䒉㺇)은 양쪽 벽과 천장은 있지만 바닥은

없어서 아래쪽 상대석의 윗면이 바닥 구실을 한다. 간주석의 경우 폭보다 높이가 한결 작은 직육면체 형태를 띠고 있으며, 지금까지 본

고려시대 다른 사각 석등과 견주어 간주석의 높이가 매우 낮고 폭은 지나치게 크다는 느낌을 받는다. 여기에는 면마다 커다란 여의두

(㐵㢞➃) 무늬를 새기고, 그 안에는 세 개의 동그란 구슬무늬를 중심으로 파상무늬를 빼곡하게 새겨 넣었다. 세 개의 구슬무늬 가운데

윗부분의 구슬무늬에는 태극무늬를 새겨 넣어 상서로운 의미를 지니도록 하였다. 

석등 지대석은 거의 땅 속에 묻혀 있으며, 그 위에 놓인 하대석은 이중의 기대 부분과 연화하대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대가 이중으로

만들어진 것도 새롭고, 하단 기대석 사방을 돌아가며 대칭되게 덩굴무늬를 새긴 것 또한 눈길을 끈다. 연화하대석에는 면마다 세 장,

모서리마다 한 장씩 모두 열여섯 장의 연꽃잎이 새겨져 있는데, 하나하나의 꽃잎 속에는 다시 세 개의 고사리순을 말린 듯한 꽃무늬가

곱게 장식되어 있다. 연화하대석의 이러한 모습은 상대석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으며, 고사리순 모양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고려시대 고사리말림형 등경(➍ )을 새롭게 떠올리게 한다. K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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